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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브론테 목사관
(The Bronte Parsonage  c. 2017)

셀리아 폴 (Celia Paul  1959 - )

(캔버스에 유채 36 1/8 in x 29 1/4 in 화가 소장품)

영국 소설‘제인 에어’의 작가 샬롯 브론테,‘폭풍의 

언덕’의 에밀리 브론테,‘아그네스 그레이’의 앤 브론

테는 영국 요크셔 지방 출신 자매 작가들이다. 아버지

는 가난한 목사였고, 어머니는 병으로 일찍 돌아가셔

서 외동아들이던 오빠 브랜웰과 세 자매는 초라한 목

사관에서 쓸쓸한 생을 살았다. 그들에게 구원과도 같

았던 문학이 없었다면 빈곤과 병마에 시달려 너무 빨

리 마감해야 했던 그들의 일생은 한없이 허무했을 것

이다. 

그들이 살았던 목사관은 영국 동북부 요크셔 지방의 

작은 마을 하워드에 있다. 가난한 시골 마을에 살았던 

이들 세 자매에게 잡초와 야생화 히스로 뒤덮힌 바닷

가 황야 지대는 문학적 감수성을 길러주었다. 소설‘제

인 에어’,‘폭풍의 언덕’,‘아그네스 그레이’모두 그녀

들이 겪었던 목사관에서의 빈곤한 삶과 영국 요크셔 

지방의 황량한 자연을 그려낸다. 

이 그림을 그린 영국 화가 셀리아 폴은 브론테 목사관

으로부터 가까운 마을에서 살았다고 한다. 늘 브론테 

목사관을 지나 다니고 브론테 자매들이 많은 시간을 

보냈던 바닷가 황야 지대도 잘 알고 있었다. 

목사관 건물을 정면에서 바라보는 구도로 그린 그녀

의 그림‘브론테 목사관’은 요크셔 지방 특유의 음산

하고 흐린 날씨가 아니라 구름 사이로 밝은 햇빛이 내

리는 광경을 그렸다. 화면 가득 넘치는 빛 속에 목사관 

정원에 자리한 수많은 묘지와, 화면을 감싸듯 양쪽에 

그려진 소나무, 목사관 뒤로 뻗은 밝은 오솔길 등은 마

치 이 세상이 아닌 듯한 환상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. 

소나무는 에밀리 브론테가 사랑하던 나무였고, 목사

관 뒤로 난 오솔길은 샬럿 브론테가 바닷가 황야지대

로 가기 위해 매일 걸었던 산책길이었다고 하는데, 그

런 스토리를 염두에 두고 그림을 보면 마치 이 곳에서 

문학에 삶을 바친 세 자매의 영혼이 화면 가득한 빛 속

에 서려 있는 듯 하다. 

브론테 목사관은 현재 브론테 자매들을 기리는 문학

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. 영국에 갈 기회가 있으면 런

던에서 2-3 시간 기차를 타고 요크셔 지방으로 넘어

가 이 그림 속의 브론테 목사관을 방문하고,‘폭풍의 

언덕’무대였던 바닷가 황야 지대에 올라 대서양 바람

을 맞으며 브론테 자매들의 삶과 문학을 되새겨 보는 

것도 좋을 것이다. 

《김동백》  


